
KCC․한국유리, 판유리 가격담합
공정위, 아파트 창호유리 가격 62-73% 올려 … 과징금 384억원 부과

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담합 인상한 한국유리(대표 이남금)와 KCC(대표 정몽익)에 시정명

령과 함께 KCC에게 224억5000만원, 한국유리에게 159억7000만원 등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

라고 6월10일 발표했다.

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.

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,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%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유리와 KCC는 2006년 11월부터

2009년 4월까지 협의를 통해 4차례에 걸쳐 5-6mm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매번 10-15% 인상했다.

담합으로 5-6mm 투명유리는 평방미터당 평균가격이 담합 이전 3413원에서 5512원으로 62% 급등했고,

5-6mm 그린유리는 3582원에서 6187원으로 73% 뛰어올랐다.

5-6mm 투명·그린유리는 아파트 및 상업용 건물의 창문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, 건축용 판유리 수요의 60%

이상을 차지해 전체제품 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다.

담합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은 아파트 분양원가 등에 전가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

파악하고 있다.

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, 양사의 담합은 가격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전무, 이사 등 회사의 고위 임

원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.

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양사의 영업담당 고위임원은 가격담합 협의를 위한 전용 휴대전화까지 따로 만들

고 가격인상 때에도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서로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.

2008년 담합 의혹이 시장에서 불거지자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자료를

사전에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.

건축용 판유리 시장은 2011년 기준 한국유리가 42%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KCC 35%, 수입 23%로 양사가

80% 가까이 점유했다.

한국유리와 KCC는 1997년에도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.

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“제재는 20여년 동안 한국유리와 KCC가 독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의 담합고리

를 완전히 단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”며 “실제 200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 판유리 가격이 하락세를

보였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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